
2015년 1월 14일 수요일 제19909호 ��
스포츠

레슬링 불모지인 화순에서 레슬링 국

가대표가배출됐다 화순남면출신의한

남대체육학과 1학년손세련선수다

손세련은지난 710일경북김천실내

체육관에서열린 2015 국가대표선발전

에서여자자유형48에출전금메달을

목에걸며국가대표에선발됐다

손세련은준결승과결승에서각각이가

은(평창군청)최연서(서울체고)를 폴승으

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 그는 지난해 8월

전국 대학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

달을따는등정상급기량을뽐내고있다

손세련은 오는 7

월9일 미얀마에서

열리는 2015 아시

아 주니어 레슬링선

수권 대회에 출전

해메달을노린다

박정욱기자jwpark@

각종 대회에서 1000개 가량 메달을

땄지만 아직까지 올림픽과세계선수권

메달은 없어요 이들 빅 대회에서 제자

들의 애국가를 듣는 게 소원입니다 더

욱담금질을하렵니다

아시안게임 금은동 유니버시아드

2연패 한국신기록 10여개 전국체전

메달 200여개 전국 규모대회메달 500

여개

메달제조기 심재용(55광주육상경

기연맹 전무이사) 광주시청 육상부 감

독이 13일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에

서 2014년최우수감독상에선정됐다

이 상은 지난해 한국 육상을 가장 빛낸

지도자에게수여하는상으로 육상연맹

이주는가장권위있는상이다 시상식

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올림픽파크호

텔에서열린다

심 감독은 선수 출신이다 여수 삼일

중 1학년 때 단거리 선수로 입문했다

100m 10초80으로 전남신기록을 세우

는 등 잘 나갔다 덕분에 육상 명문이

던 살레시오고에 스카우트 됐다 당시

트랙에서 행세하려면 살레시오를 다

녀라는말이떠돌정도였다하지만선

배들의 체벌은 가혹했다 심 감독은

입학전합숙훈련을했는데체벌이싫

어 살레시오 대신 전남체고(현 광주체

고)로도망갔다고말했다

이 때문에 선수 생활이 꼬였다 대학

진학도실패해방황했다하지만트랙은

그의운명이었다 5년의방황끝에 1983

년 광주시체육회 실업선수로 트랙으로

돌아왔다 그리고 19831986년까지

400m 릴레이 4연패를 달성하는 등 인

간탄환으로불리며전성기를맞았다

1988년까지선수로뛰다가이듬해코

치로전환 후진양성에나섰다 그리고

10년 그는 1997년 광주시건설본부 감

독이됐다

감독은 됐지만 팀은 엉망이었다 성

에찬선수가없었던것이다 전국을헤

매며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온힘을

쏟았다 발품 팔아 찾은 선수가 1세대

이형근(전남중 교사)이다 이어 2세대

김재다(광주체육중 교사400m)박태

경(110m허들)김혁(세단뛰기대표팀

코치)을 3세대 임희남(100m)김덕현

(세단뛰기멀리뛰기)을 찾아내 애제

자로삼았다

명장밑에약졸없다는옛말은성적

으로 확인됐다 2001년 전국체전에서

출전선수 전원 금메달 획득이라는 전

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다 또 2012

년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7개 포함해

10개의메달을쓸어담았다

심 감독은 노련한 조련사다 비결은

애정이다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은

물론감정영양휴식까지꼼꼼히챙긴

다그게감독인자신의임무란다

제자들 덕에 상복이 터졌다 대한육

상경기연맹 최우수감독상 2회 광주시

민대상 체육상 대한체육회 체육상 지

도자부문우수상을받았다

하지만 그의 욕심은 아직 끝나지 않

았다아직올림픽과세계선수권대회에

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

심 감독은 김덕현에게 기대를 걸고 있

다 올해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에서금

빛도약을시작해8월중국베이징세계

육상선수권내년 8월브라질리우올림

픽에서 메달을 품겠다는 것이다 그 뒤

멋진은퇴를하겠다는것이다

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cokr

마운드에 서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

투수들이다

휴식기 기간 타자들이 점령했던 챔피

언스필드 실내연습장을 13일 오후 투수

들이 점령했다 공 때리는 소리 대신 웃

음소리가 요란했던 이날 젊은 투수들이

팬북촬영을하느라한자리에모였다

전날 고참급선수들이 먼저카메라 앞

을다녀가면서촬영둘째날젊은선수들

의순서가돌아왔다

촬영에 앞서 메이크업 팀의 손길까지

받은선수들은카메라앞에서서올시즌

팬북에들어갈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찍

었다 공을 던지는 시늉도 하고 모자를

어루만지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포즈를

연출하던 이들은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

카메라앞에서기도했다 <사진>

여기에서끝이아니었다 올시즌챔피

언스필드 전광판에 띄어질 선수 소개 영

상촬영도이들을기다리고있었다

강렬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

투구 폼을 취하기도 하고 스태프의 요청

에따라두손을벌려광주기아챔피언

스필드에오신걸환영합니다라는멘트

도하면서선수들은한참동안카메라앞

을떠나지못했다

투수 박준표는 겁나 반갑소라는

지역색을 살린 독특한 멘트까지 소화하

느라몇차례NG를내기도했다 카메라

앞에선선수들에게는진땀나는순간이

었지만 구경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웃

음이터져나오는즐거운시간이었다

유쾌한 촬영이었지만 아직은 카메라

가낯선젊은투수들 이들은 카메라앞

에서포즈를취하는게어색하고어렵다

마운드에서는게더편할것같다며현

장을떠났다

김여울기자wool@kwangjucokr

화순에서레슬링국가대표났다손세련亞선수권출전

7월미얀마대회출전

마운드에선강심장 카메라앞에선 두근두근

KIA 팬북촬영현장

마지막남은소원은

제자의올림픽메달

선수때 100m 10초80 전남 신기록 인간탄환

멀리뛰기 1인자김덕현조련해세계대회선전다짐

<女자유형 48급>

심재용광주시청육상부감독 2014 최우수감독 선정


